
산화막, 전자소재 촉매에 응용
정택동 교수팀, 전극 통해 전류 흘려 … 다양한 원천기술 발판

산화실리콘(SiO2) 박막에 특정조건을 가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술이 발견됐다.

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, 서울대학교 화학부 정택동

교수와 이진영 박사과정, 전기동학부 박영준 교수연구

팀이 절연체 박막에서 다양한 전기화학적 반응을 유도

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.

산화실리콘과 같은 산화물은 전기나 열을 전달하지

않는 절연체로 전극으로 사용되지 않았다.

그러나 연구팀이 산화막에서 전자 대신 양성자가 투

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산화막을 사이에 두고 전

기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.

산화막으로 덮인 실리콘(Silicone) 전극을 산성 수용액 전해질에 담그고 전압을 가하자 용액에서 산화막 안

으로 이동한 수소 이온이 환원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됐다.

연구팀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·에너지·전자·바이오센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원천기술을 개발

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특히, 생활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절연체인 산화막을 전자소재나 촉매 등에 값싸게 응용·적용하는 연구

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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